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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티스의 이국취미와 작품에 나타난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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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color chip from the works of Matisse with the exotic taste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adjacent colors, and to suggest the color coordination of artistic character.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which analyzes visual materia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colors of 
Japanese taste, He employs vivid and strong tone in red, yellow, and blue, light tone in pink, purple, and green and 
deep tone in green, purple, blue and black. His color scheme is very bold and splendid. In his Algerian taste, red 
is very popular, but an attention should be paid in his development of orange and blue tones. In general, the usage 
of various tones brings colors into less relief and make the contrast of tones more conspicuous. His Spanish taste, 
based on red and orange, attracts attentions with strong impressions, but sometimes, dark or adjacent pale tones creates 
strong, mild and murky atmosphere. The Moroccan tast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blue tones which have strong 
attraction implies the lightness but represents silent and calm. The Rumanian taste, represented in primary colors of 
red, yellow and blue and achromatic colors is bright and clear. In addition, its light tone in various colors represents 
peace and romance. The coordination of the exotic colors with the unique adjacent colors created by Matisse is not 
based on the established color coordination theory, but extracts colors in the aspect of culture borrowing. Therefore, 
it can double the effects of the color scheme expressed in the existing designs and be used as the global and multi-cultural 
desig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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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예술은 전쟁이나 식민 지배 등 다른 유형의 교류와는 

달리 예술가와 그의 작품 사이의 교류의 흔적을 담으며, 
그 흔적이 공적으로 표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술가 자

신이 이질적인 문화권으로 침투하여 흔적을 남기거나, 그
의 작품이 타문화의 경험을 통해 이질적 요소들을 받아들

이게 되는 것이다(Lee, 2009). 마티스의 작업은 이국 문

화권의 여행을 통하여 그의 작품에 타문화의 요소들이 표

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예술적 특징 및 작업방식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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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일련의 주요한 작품들

이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에서 돌아온 뒤

에도 작품제작의 중요한 소재 및 영감을 제공했다. 지금

까지의 마티스 관련 연구는 예술 분야에서 작품의 조형성 

및 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인테리어, 텍스타일, 패션 등의 분야에서 그의 작품을 활

용한 사례연구 및 미술치료 분야로까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문인, 특히 시인들과의 교류로 삽화를 제작한 

서적이 많아 문화사적 측면 및 이국문화를 수용한 문화적 

요인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마티스는 유화를 

비롯한 드로잉, 판화, 조각, 도자기, 벽화, 삽화 등의 분야

는 물론 마티스의 이국취미가 나타나는 무대 및 의상 디

자인, 태피스트리, 스테인드글라스 등의 응용예술 분야에

서도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활동한 그의 예술을 문화와의 관련성을 읽어내게 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코드라 할 것이다(Jung, 2005). 특히 

동방은 원천적인 면에서 마티스 작품의 중요한 자원을 제

공해주는 보고였기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19세

기 유럽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을 포함한 지역을 소

재로 한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미술 분야에서 이질적인 문화권 사

이의 교류가 지니는 특수성의 일면을 마티스의 작품에 나

타난 색채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순수한 영감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행을 한 그의 행로에 따라 작품

을 선정하여 그의 이국적 취미와 함께 지역별 소재에 따

른 색채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이국풍 소재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하여 작

품별 컬러 칩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도출된 이국풍 소

재의 색채 구성에서 주조색과 보조색을 중심으로 인접된 

위치의 색채들의 조합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는 

것이다. 셋째,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국풍 소재의 색채

를 통해 마티스의 이국취미의 작업방식의 색채가 갖는 의

미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컬러 칩 도출 또는 

이미지 및 단순 배색의 제시에서 벗어나 마티스의 인접된 

색채를 통해 기존의 배색 이론의 묘사적 색채가 아닌 작

가적 특성의 표현적 색채로서 배색을 도출해 보는 것이

다. 연구 방법은 Robert Hughes의 『마티스 명작 400
선』에 있는 일본, 알제리, 스페인, 모로코, 루마니아를 

소재로 한 대표 작품 19점을 선정하였다. 마티스 관련 문

헌 연구 및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작품 해

설을 중심한 시각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작품별 컬러 

칩 도출은 연구자의 선행 연구(Lee 2012)와 특허출원 

Korean Patent No. 10-0107484(2009)에 따라 이루어졌

다. 연구의 의의는 시각자료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작품

별 및 지역별 컬러 칩은 차별화된 색채 및 배색으로 디자

인에 활용 가능한 컬러 소스를 제시하는 것이다.

Ⅱ.이론적 배경

1. 마티스의 오리엔트 여정과 이국취미의 영향

마티스는 1895년 브르타뉴 여행, 1898년 코스시카와 

툴루즈를 지나면서는 지중해의 자연이 선사하는 빛에 강

렬히 매혹된다.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화가들과 접하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지중해로 상징되는 유

럽 남부를 방문하면서 작품세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

으며, 또 다른 도시들로 물리적 이동을 감행했다(Lee, 
2009). 1906년 봄 마티스는 알제리로 떠나 알제, 콩스탕

틴, 바트나, 비스크라 등지를 떠돌았다. 그는 알제리의 빛

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1910년과 1911년 스페인으

로 떠난 마티스는 무어인의 유적을 탐사했고 이슬람 도예

의 자연스러운 현장과 만났다. 마드리드에서 잠시 머문 

뒤 코르도바, 세비아, 그라나다를 여행했다(Xavier, 
1994/1996). 1912년 탕지르에서 마티스는 ‘살아있는 숭

고함’의 구체적 사례들에 대해서도 경이로움을 느꼈다

(Xavier, 1994/1996). 1930년 3개월간의 타히티 여행 중

에 마티스는 몇 점의 뛰어난 소묘를 그렸다(Jacobus, 
1983/1991).

마티스가 외국여행을 하는 목적은 매우 순수하다. 즉 

예술에 대한 영감을 얻고 자신의 역량을 넓히기 위한 것

이다. 화가 자신의 말에 따르면 “더욱 밀접하게 자연과 

접촉”하여 자신의 세계에 “필요한 전이”를 이루는 것이 

동양 여행의 목표였고, 이는 그의 평생의 과제였던 색채 

관계의 탐구와 직결되는 것이다(Vincent, 1993/1993). 그

의 여행은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지만 정신적 실체 그 

자체였다.  알제리를 여행한 이래 뮌헨의 이슬람 전시회 

참관을 또 다른 기폭제로,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던 스페

인의 색채와 부드러운 빛에 감탄 하였고 특히 

1911-1912, 1913 두 차례의 모로코 여행은 ‘모로코 시

기’ 라고 칭할 정도로 작품 속의 동양적 요소가 강화되는 

동시에 아라베스크로 대변되는 장식성이 도입되는 계기

로 작용했다. 즉 그의 북아프리카 여행 후부터 그림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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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예

술은 오리엔트의 계시 이후로 이국취미의 특징을 지속적

으로 나타냈다.
   마티스의 이국취미는 다채로운 색과 풍요로운 환상

을 자아내는 동방 직물의 수집, 비잔틴의 모자이크에 

대한 애정, 일본판화에서 받은 깊은 감동, 그리고 루브

르의 이집트실과 오리엔트실을 자주 출입한 것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그는 기메(Guimet)와 세르눈스키

(Cermuschi)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미술작품을 

애호하는 유행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Berger, 1980). 
또한 1911년~1924년 사이에 일본이나 중국제의 고가 

미술품을 찰스 비그니어(Charles Vignier)라는 상인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는 알제리 여행 중 어렸

을 때부터 자주 접한 대상이기도 한 도자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몇 점을 프랑스로 갖고 왔다(Xavier, 
1994/1996).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

적 작업 원리를 이슬람 도자기에서 얻었다. 또한 비스

크라에서 돌아오면서 도자기외에도 옷감과 기타 여러 

물건을 가져와서 그림에 자주 활용했다. 그가 동양에 

대해 품고 있던 이미지를 바꾼 데는 여행의 전반적인 

인상보다도 그가 본 그림과 수공예품의 영향이 훨씬 

크다(Essers, 2000/2006). 뿐만 아니라 마티스 시미에의 

집은 이국적인 새가 가득했고, 마티스의 작품에서 매우 

이국적 기념품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그 

중에는 희귀한 화병, 토인 가면, 중국산 도자기, 조개껍

질, 레몬, 바가지, 열대식물 등이 있었다(Lassaigne, 
1961/1980). 이와 같은 도자기, 카펫, 목판화, 목각, 아

라베스크 무늬의 직물, 이국적인 의상 등은 마티스의 

그림에 흔히 나타나는 이국취미의 소재들로 마티스의 

색채감각을 한층 발전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2. 이국취미의 특징적 소재와 작품 색채

마티스의 이국취미는 작품의 소재로 등장할 뿐만 아니

라 이들 동방풍물을 강조하듯 색채명을 제목으로 사용하

였다. <빨강의 조화(1908)>는 색채를 주된 표현으로 하

면서 동방풍 무늬의 특징이 시작됨을 예고하였다. 즉 색

채가 자연광을 대신하고 공간은 극단적으로 평평해지며 

사물들은 순간적인 광학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감지되는 

색채로 구성되었기에 색채명이 제목이 되었다. ‘실내의 

화가’라고도 일컬어지듯 그의 작품에서 <레드 스튜디오

(1911)>, <핑크 스튜디오(1911)>, <블루 창(1913)>, 

<옐로우와 블루의 실내(1946)>, <커다란 붉은 실내

(1948)>와 같이 그의 실내 작업실을 색채와 함께 언급한 

교향악적 실내화들이 제작되었다. 또한 여인의 누드를 이

국풍으로 그린 작품에서도 <블루 누드(1907)>, <누드, 
블랙 그리고 골드(1908)>, <핑크 누드(1935)>와 같이 

상징적 색채로 살빛을 나타냈다. 마티스는 “내가 가장 흥

미 있는 것은 정물이나 풍경이 아니라 인물이다.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인생에 대한 나의 독특한 종교적 느

낌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고 했다(Gowing, 
1986). 커튼이 반쯤 드리워진 배경에 이국적인 의상을 걸

친, 나른하게 꿈꾸는 듯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매력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오달리스크 작품에서도 구조적인 면

에서 인물은 물론 전체적으로 색채의 매력은 조금도 손상

되지 않은 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Lassaigne, 1961/1980). 이러한 오달리스크에도 퍼플 

옷, 레드 치마바지, 그레이 빛 치마바지와 같이 색채에 대

한 언급은 빠지지 않는다. 여인의 이국적인 의상을 묘사

한 작품에 나타난 색채는 화이트 스카프, 옐로우 재킷, 레
드 드레스, 블루 드레스, 그린 블라우스, 퍼플 코트와 같

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가지를 소재로 한 <가지가 있는 실내(1911)>를 비롯하여 

이슬람에서는 신년을 맞이할 때 금붕어를 어항에 담아놓

는 풍습이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금붕어는 자주 등장

하는 소재였고 이국적 소품인 아프리카의 조각이나 일본 

목각에도 심취하였기에 그의 조각상에서도 어김없이 색

채명이 등장한다. <백랍 물병과 핑크 조상이 있는 정물

(1910)>, <화이트와 핑크의 두상(1914)>, <오커색 두상

(연대미상)>이 그 예이다.

3. 마티스의 색에 대한 태도 및 특징과 영향력

마티스의 색에 대한 태도는 그의 작업방식에서 알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직시하고 평범

하고 진부해 보이는 일상의 사물들에서 의미를 짜내기 위

해 고투했다. 그는 문학적인 의미에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의 시각적 상상력은 실제 사물의 자극을 요했다(Flam, 
2003/2005). 또한 그는 기존의 이미지들에서 신선한 영

감을 얻으려 했지만, 그 추진력은 외부 정보원과의 잦은 

접촉보다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

하다(Xavier, 1994/1996). 즉, 이국취미의 작업 방식에 

나타났듯 작업 중에 박물관에 가서 작품을 보고 오거나 

적극적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때로는 알록달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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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로 장식된 방을 꽃무늬 직물, 벽걸이 장식, 카펫, 튀

어나온 격자창을 완비한 "자신만의 작은 동방 극장"으로 

꾸몄다. 그때그때 그림의 색조에 맞추기 위해 무대장치를 

세심하게 바꾸었고, 타히티로 떠나기 직전까지 그린 오달

리스크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자

신의 화실을 '관찰자의 마음속' 공간으로 바꾸었다

(Xavier, 1994/1996).
이와 같은 태도에 의해 탄생된 색채는 실내의 동양식 

장식, 벽지와 바닥 카펫의 화려함, 관능적인 의상, 아라베

스크 무늬와 색채에 깃든 그림 속 요소들 사이의 색채의 

강력한 음영이 부드럽고 완화된 음영과 대비를 이루고 있

다. 이국적인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검은 윤

곽선을 사용하여, 이 윤곽선이 주는 역동감을 한층 두드

러지게 했다(Lassaigne, 1961/1980). 의상의 색은 때론 

정체성이 사라졌고 단일한 이미지를 반쪽으로 나누어 칠

하기도 한다. 시각적인 메아리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추상

적 기호로 바꾸어놓는다. 사치스럽게 장식된 표면은 선과 

색채로 리드미컬한 대비를 보인다(Essers, 2000/2006).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의 빛을 색채로 그림에 담아 탄생

시켰다. 아폴리네르는 마티스를, "아무도 감히 거부하지 

못할 야수파 중의 야수파", "프랑스의 가장 섬세한 특성

들이 결합된 치밀한 개혁가", "단순함에서 오는 힘과 명

징함에서 오는 원숙함", 그리고 "목적이 창조에 있는 것

이라면 본능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질서도 있어야 마땅하

다" 고 특징지었다(Xavier, 1994/1996). 또한 그는 “음

악에서 7가지 음조로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림에

서도 소수의 색으로 모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Haftman, 1969). 이와 같이 누구보다도 그의 색채

는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고 색의 조화를 누구보다도 

창의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러한 특징의 마티스의 색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그의 색채 자율성인 혼합기법, 평면성, 장식성, 
단순성 등은 당시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폴 푸아레 (Paul 
Poiret)는 강렬한 색채를 패션에 도입하였다. 그는 원색의 

강렬함을 조화시켜 제작한 프린트 직물을 이용하여 디자

인을 하였다(Lee, 2001). 마티스의 작품이 1920년대 말

과 1930년대 초에 Vogue지에 나타났고, 대부분의 그림

은 여성적이면서도 경쾌하며 우아한 선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현대에 활동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패션의 테마, 
모티브, 색채, 표현기법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티스의 예술은 프랑스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작품들은 지역적인 양식을 철저히 뛰어넘어 현재까지도 

국제 미술 및 패션 문화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Ⅲ. 이국취미 소재의 작품과 색채

1. 일본 소재의 작품과 색채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단순히 ‘일본취미’에 그치지 않

고 이를 예술 안에서 살려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갖었다. 마티스의 작품을 많이 수

집하여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티스의 일본풍에 대

해서 가장 깊이 연구한 반즈(Albert C. Barnes)의 저서

『전통의 창조적 이용』을 보면 일본미술이 동기, 소재

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술의 기본적 구상, 즉 스케

치, 구도, 색, 모델링, 빛, 선, 공간 등에 일본풍이 스며있

다고 되어있다(Berger, 1980). 마티스는 1984년 신인상

주의의 화가인 폴 시냑(Paul Signac)을 알게 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분할주의 점묘법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1905년에 제작된 [Figure 1] <물가의 일본여자(1905)>
에는 실제로 일본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일본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색의 작

은 붓터치를 바탕으로 캔버스 표면의 색면들을 통해 사물 

특유의 질감과 밀도를 표현했다. 여인의 몸과 풍경은 윤

곽선이 아니라 주로 색에 의해 구별되고, 다양한 붓질의 

리듬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붓질의 다양한 흔적과 색의 

대비는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은유적 상호작용을 창조해

낸다. 여인의 옷 위에 그려진 소용돌이 형태는 마치 그녀

를 에워싸는 물의 울림을 전달하는 듯하다(Flam, 
2003/2005). [Figure 2] <모자를 쓴 여인(1905)>의 모

델은 마티스 부인이지만 우키요에에서 볼 수 있는 여인을 

상기시켜준다. 구도와 인물의 형태가 흡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손에 들려진 부채는 우키요에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

품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머리색이 검은 남프랑스 출

신의 아내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마티스는 

요란한 색체를 발산하는 인물로 변모시켰다. 즉, 밝은 색

조로 강렬하게 표현하여 '고통스러울 만큼 현란한' 그림, 
"어떤 그림보다도 거칠고 추하지만 강하고 밝은 그림"이
란 평을 받았고, 과시적 색채는 그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Xavier, 1994/1996). 고명도의 부채,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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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벨트,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하고 지나치게 장식적

인 모자가 그녀의 얼굴을 압도해서 불안한 느낌을 유발한

다. 그리고 가면 같은 그녀의 얼굴은 드러내는 것보다 감

추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바로 색채의 부조화라든지 거친 

채색 방식과 같은 과격하고 대담한 표현이 이런 모순들을 

만들어 낸다(Flam, 2003/2005). [Figure 3] <마티스 부

인의 초상(1905)> 일명 <그린 줄무늬>는 마티스가 보수

적인 화가들이 그들에게 보낸 여자에게서 영감이라도 얻

은 것처럼 단숨에 훨씬 더 강렬한 아내의 초상화를 그렸

다. 얼굴 가운데에 뚜렷하게 밝은 그린색 줄을 그었다

(Flam, 2003/2005).

2. 알제리 소재의 작품과 색채

아랍어로 ‘작은 섬’이라는 뜻의 알제리는 18세기 말부

터 시작된 오리엔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세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이곳은 화가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방문

지로 떠올랐다. 밝고 투명한 이곳의 대기와 이국적 풍물

은 색채와 형태의 보고였다. 이곳을 여행하면서 갖고 온 

카펫, 의류, 도자기 등의 작품 소재들은 1906년~1907년

의 직물화에 빈번히 등장하여 마티스의 장식적 그림 구성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Figure 4] <동양의 융단

(1906)>은 대표적인 예로 레드에 옐로우 붓 터치의 융단

은 가볍고 화사한 무늬들처럼 채워졌고 도자기와 정물은 

밝지만 아직 야수주의 경향의 순수한 색채들이 평면적으

로 칠해져있다. 즉 이 작품은 마티스의 장식미술이 시작

되었다는 신호지만 여전히 갈등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

이다. 색채는 무겁고, 물건들은 딱딱하며 입체감이 있다. 
2차원의 장식적 평면과 상충하는 공간적 가치를 형성하

는 소품들과 옷감에 잡힌 깊은 주름은 동양식의 평평함과 

사실주의적 깊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ssers, 2000/2006). [Figure 5] <블랙 카펫 위에 있는 

정물(1906)>은 화려한 색채와 무늬로 그림을 장식하면서 

블랙 바탕위에 서로 연관 없는 형체나 물체를 그려 넣기 

시작한 시기의 작품이다. <동양의 융단>의 작품내용을 

축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작품에는 레드와 짙은 브라운의 

무거운 색채가 사용되었고 붓 터치 무늬가 동일하다. “비

스크라의 기념품” 이란 부제가 붙은 [Figure 6] <블루 누

드(1907)>는 비스크라 여행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 아니

라 알제리의 풍경이 주는 이국적인 매력에 대한 일종의 

찬사이다(Lassaigne, 1961/1980). 명목상으로는 아카데

미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통적인 

누드에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며 세잔 풍의 

블루 색조를 써서 의도적으로 서툴게 그렸다. 근본적인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추함을 과감하게 표현한 방식이다. 
여자는 그해 봄 마티스가 비스크라에 있는 알제리 오아시

스에 갔을 때 감지했던 땅의 원시적 강렬함과 거칠음을 

상징하며 현대적인 아프리카의 비너스로서 역동적인 성

장을 감동적으로 전달한다(Flam., 2003/2005). 마티스는 

1908년에 독일을 여행할 때 뮌헨에서, 그리고 특히 베를

린에서 독일 표현주의 작품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대

비적 형체와 예리한 윤곽선, 밝은 바닥면을 사용하며, 표

현력이 더욱 강화된 [Figure 7] <알제리 여인(1909)>과 

같은 작품을 그렸다(Essers, 2000/2006). 단절적으로 끊

어지는 붓놀림은 색면의 추상적인 특징을 부각시키지만, 
또한 여인의 얼핏 속이 비치는 의상이 주는 느낌을 생생

하게 자아낸다. 마티스는 여인 뒤의 융단에 나타나는 덩

굴손 모양의 소용돌이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시각적 언어

를 더 한층 절묘하게 혼합한다(Flam, 2003/2005).

3. 스페인 소재의 작품과 색채

문명의 중심지, 해양제국의 수도, 이슬람 문화의 진수

와 같은 유럽에서 중세 최고의 문화적 혜택을 누렸고 가

장 먼저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신대륙 발견, 광
대한 영토, 새로운 항로 개발로 인한 무역의 증가로 16, 
17세기 유럽 궁정복식에 스페인 풍의 유행을 만들 정도

로 강대국이었다(Lee, 2013). 1910~1911년, 마티스는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Figrue 8] <스페인 정물

(1910-1911)>과 [Figure 9] <세비 야 정물

(1910-1911)>을 세비야의 임대 작업실에서 그렸다. 탁자

와 소파가 놓여있고 가운데 화분이 놓여있는 유사한 구조

와 강한 색들로 칠해진 두 점의 정물화이다. 진한 레드의 

바탕은 장식적인 소용돌이 직물 무늬를 위한 배경 구실을 

하고 있다(Xavier, 1994/1996). 이 작품을 그릴 당시 그

의 기억 속을 또렷이 맴돌던 것은 뮌헨의 이슬람 미술전

에서 보았던 양탄자와 벽걸이 장식의 풍요로운 색채였다. 
직물 위에서 물결치는 꽃무늬에 압도당한 그림 안의 꽃병

은 활기찬 장식미와 정감 어린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다. 
벽 전체는 꽃의 레드 빛깔로 처리되어 있다(Xavier, 
1994/1996). [Figure 10] <탬버린을 든 스페인 여인

(1909)>은 <알제리의 여인>과 같은 해에 그려진 이국적

인 인물화이다. 전통적으로 투우사들이 입었던 스페인의 

민속복인 볼레로 재킷을 입은 여인이 한 손으로 탬버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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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손은 허리춤에 대고 잠시 쉬는 듯한 모습이다. 스

커트의 레드와 대조를 보이는 블랙 재킷은 밝은 퍼플을 

배경으로 두 색의 대비가 강조되어 있다. 얼굴과 목, 손은 

밝은 오렌지와 옐로우로 블랙의 선과 머리카락으로 밝게 

두드러져 보인다. [Figure 11] <마닐라 숄(1911)>은 장

식적인 무늬의 호화로운 숄을 걸친 여인이 그림 중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니다. 마티스의 관심이 ‘현실의 

제라늄’을 묘사하는 데에서 꽃무늬의 인상적인 반복으로, 
꽃잎의 레드에서 타오르는 정염을 간직한 레드로 바뀌었

음을 보여 준다(Xavier, 1994/1996). 아래에서 위로 향

하게 시선을 유도하면서 바닥의 레드가 드레스의 꽃무늬

로 타고 올라 머리 장식의 레드로 연속적으로 사용되었

다. 머리카락, 신발, 벽면의 평행한 두 개의 수직선 그리

고 연장된 듯 보이는 그림자는 블랙과 아주 짙은 브라운

이 사용되어 인물은 긴 액자틀에 넣어진 듯 보인다.

4. 모로코 소재의 작품과 색채

모로코는 터키족에게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아랍 국가

이다. 모로코를 소재로 한 작품은 1912~1913년 모로코 

시기에 현지를 배경으로 그려진 작품들이다. “모로코 삼

부작”이라고 불리는 <탕지르의 창문>, <테라스에서>, 
<카스바 입구>는 마티스가 두 번째로 탕지르를 여행했을 

때 그린 것들로 일찍이 낭만주의 화가들을 꼼짝없이 묶어 

두었던 블루 색조에 완전히 지배된 작품들이다. 탕지르의 

오래된 성문을 담은 [Figure 12] <카스바 입구

(1912-1913)>는 3부작의 오른쪽 작품으로 <이슬람 성채 

입구>, <성문>이라고도 불리워진다. 모로코의 창에서 그

려진 작품으로 첫 스케치의 엷은 옐로우그린 빛과 옐로우

핑크 빛은 부드러운 블루로 바뀌었고 성문은 둥근 뿌리처

럼 팽팽히 부풀어 올랐다(Xavier, 1994/1996). 거의 전

적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으레 볼 수 있는 빛과 그늘의 치

열한 대비 관계에서 나타나는 치밀하게 규정된 건축 공간

을 형성화하고 있다. 성채 입구의 강렬한 광채는 건물 외

부에 반사되는 열대의 태양이 내뿜는 무자비한 힘을 나타

낸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움직이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작품 전체의 소재가 된다

(Jacobus, 1983/1991). [Figure 13] <테라스에서

(1912)> 또는 <테라스에 앉은 조라>, <앉아있는 조라>
는 3부작의 중심 작품이다. 마티스는 모로코의 창녀 출신 

조라를 여러 번 그렸다. ‘끊기지 않는 몽상’의 상태에 놓

인 모델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시간이 지난 

뒤 마티스는 처녀를 러시아 성화에 등장하는 성모의 이미

지로 변형시켰다(Xavier, 1994/1996). 왼쪽 귀퉁이 너머

로 핑크 노을이 세모꼴로 보이고 조라는 짙은 블루의 융

단 위에 두 손을 모르고 단정하게 앉아 있다. 핑크빛 광

선과 어항, 그리고 수놓은 슬리퍼는 조라의 모습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Lassaigne, 1961/1980). 왼쪽 위의 핑크

색 햇빛덩이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금붕어 어항의 색채와 

균형을 이룬다. 교차 대응 원리가 다시 나타난다

(Jacobus, 1991). [Figure 14] <창문에서 본 풍경

(1912)>은 탕지르의 창을 통해 바라본 모습으로 <탕지르

의 창문>또는 <파란 풍경>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에

서 보여주는 빛의 효과는 보다 강렬하며, 색채 또한 짙다. 
짙은 색의 잎새와 건물, 그리고 소도구 등은 도식적이라

기보다는 몇 해 전 파리에서 미르께와 함께 시도했던 것

과 같이 재치 있는 축약법으로 표현되고 있다(Lassaigne, 
1961/1980). 멀리 그린 빛으로 지붕을 치장한 모스크와 

가까이 창문에 놓은 오렌지 계열의 화병과 꽃이 있다. 
[Figure 15] <그린 옷의 모로코인 1912)>은 <서있는 리

피앙>과 <앉아있는 리피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부 연

작의 인물화로 그린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레드 계통의 

옐로우 얼굴은 평면으로 처리되었으며, 두 손은 농담이 

고르지 않은 그린 의상 밖으로 길게 뻗어 나와 있다. 섬

세한 뉘앙스를 주는 그린의 토운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Lassaigne, 1961/1980). 

5. 루마니아 소재의 작품과 색채

마티스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드레스나 블라우스를 입

은 여인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블라우

스에 매료되어 1936년 <블루 블라우스>이나 <안락의자

에 앉아 있는 슬라브 풍의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그리

고 1939년 [Figure 16] <그린 루마니아풍 블라우스>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 내내 마티스는 

[Figure 17] <잠자는 여인이 있는 정물 (1940)>과 같은 

유사한 다른 그림에서도 수놓인 루마니아 블라우스를 중

심 모티프로 삼았다. 이런 그림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마돈나 상을 연상시키는 

풍부한 정서적 표현력이다. 여인상 중 하나의 정점을 이

루는 [Figure 18]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1940)>에서 

블라우스의 장식적인 처리는 점차 단순화되어 단순 명쾌

한 분위기와 통일감 있는 장식적 평면성이 강조되었다. 
형태는 가슴과 팔이 극도로 단순하게 변형되었고 화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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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묘사되었다. 이 작품에서 등받이를 생략하고 왼편으로 

쏠린 포즈는 불안함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풍선처

럼 부풀어 오른 블라우스는 유머러스하다. 청순한 듯 여

리고 깨끗한 블라우스의 패턴에는 초점이 없으며, 그림의 

중심은 비어 있다. 그러므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블라

우스 위에 있는 꽃봉오리 같은 여인의 머리가 훨씬 더 중

요해진다. 색채는 빛나지만 여전히 드로잉처럼 납작하다. 
그러나 두 요소를 구별해주는 것인 색채는 제한적인 효과

를 지니는 데 비해 선은 뻗어나간다는 점이다(Essers, 
2000/2006). [Figure 19] <꿈 (1940)>은 단일 인물상을 

바탕으로 한 구도로서는 마티스의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인물 모티브는 대담하게 융합하고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는 원형의 달팽이꼴 모티브 안에 녹아들

어간다(Jacobus, 1983/1991). <꿈> 속 여성은 마치 아라

베스크 무늬처럼 추상화에 가깝게 디자인된 루마니아 블

라우스에 머리와 손을 기댄 채 옷에 감싸여 있다. 굽슬굽

슬한 머리카락의 선은 블라우스 패턴의 일부로 착각될 수

도 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길게 그려진 오른팔은 옷

에 감싸이고 안긴 듯한 안정감을 표현하며, 잠의 고요한 

휴식을 상징한다. 여기에도 옐로우, 핑크, 퍼플, 레드의 

채색과 다양한 평면 속에 긴장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화로움의 효과가 감소되지는 않는다(Essers, 
2000/2006). 

Ⅳ. 이국취미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 

분석

1. 일본풍의 색채와 인접색 분석

마티스는 “일본판화를 발견한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

이었던가. 색이 그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은 

일본판화였다. 반드시 묘사적 색이 아닌 표현이 풍부한 

색으로 작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그가 

발견한 순수한 색에 대해 말하였다(Gowing, 1986). <물

가의 일본여자>에서는 여인이 착용한 의상의 실루엣이 

선이나 면이 아닌 붓의 색 점이 커진 듯한 추상적인 큰 

점에 의해 나타난다. 의상의 무늬는 블루의 점선으로 머

리는 짙은색으로 칠해졌다. 물결의 흐름을 나타내는 듯한 

그린의 점들과 햇빛에 반사된 듯 보이는 물결이 핑크나 

레드로 가득하다. 그림 전체에 사용된 베이지를 배경으로 

레드계열의 색상과 그린의 대조가 보이고 오렌지와 블루

의 대비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은 라이트 그레이시 톤 베

이지에 오렌지, 레드, 옐로우의 스트롱 톤과 그린, 블루, 
핑크의 딥 톤으로 강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그린 물감의 

농담이 그림 전체의 배경들을 묘사하고 있다. 마티스는 

<모자를 쓴 여인>에서 모자, 얼굴, 일본 부채를 병치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뚜렷하고 특징적이며 강렬하지

만 서로 삐걱거리는 야성적인 색의 배합으로 나타내려고 

했다(Xavier, 1994/1996). 핑크, 그린, 오렌지 옐로우, 바
이올렛이 강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네이비, 레드, 블랙

이 강렬함을 더욱 배가시켜주고 있다. 즉, 오렌지, 옐로우 

레드의 비비드 톤과 핑크, 그린, 퍼플의 라이트 톤은 서로 

강렬하게 부딪치고 있고 핑크와 보라의 베리 페일 톤과 

그린, 블루, 퍼플의 딥 톤은 강하게 톤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자세히 보면 모자와 부채 아래 의상 부분의 강렬한 

색들의 집합은 배경의 밝은 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림 위쪽의 핑크와 그린의 대조, 왼쪽 중앙의 옐로

우와 바이올렛의 대조도 보인다. 왼쪽 구석의 그린은 중

앙에서 화답하고 있고 맨 아래에서는 의상의 블랙과 장단

을 맞추듯 짙은 그린으로 받아주고 있다. 짙고 어두운 의

상 속에서도 선명하게 작용하는 벨트의 레드가 돋보이고 

이 레드는 머리카락, 목, 벨트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 가운데에서도 모델의 귀는 오렌지로 더욱더 밝게 

빛나고 있다. “완벽하게 오렌지 빛인 표면을 한동안 응시

하고 있으면, 이 색상이 마치 눈으로 파고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렌지 빛은 극도의 흥분을 유발한다.”는 

괴테의 묘사와 잘 맞아떨어진다(Morgan, 2005/2006). 
<마티스 부인의 초상>은 블루, 퍼플, 오렌지, 옐로우의 

큰 조각으로 맞추어진 듯 색채의 면 분할이 돋보이는 작

품이다. 전체적으로 스트롱 톤과 라이트 톤이 주조를 이

루고 부분적으로 페일 톤과 다크 톤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블루 및 그린 계열과 오렌지 및 레드 계열의 색상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고 머리와 얼굴은 페일 톤과 다크 톤

으로 상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얼굴의 좌우는 핑크

와 옐로우로 유사 색과 유사 톤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콧날에 사용된 그린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머리와 얼굴의 

상하 대조의 완충 및 좌우의 중심 색으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림에서 도출된 컬러 칩과 구성적으로 인접한 

위치에서 보여준 색의 조화를 정리한 배색 표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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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 6>과 같다.

2. 알제리풍의 색채와 인접색 분석

<동양식 양탄자>에서는 벽면의 장식과 양탄자의 레드

가 주조를 이루면서 직물의 블루 기미의 그린과 강한 대

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레드는 가운데 블랙과 대조

를 보여주고 있다. 밝은 옐로우의 붓 점으로 양탄자의 레

드는 좀 더 밝아 보인다. 그 아래의 그레이는 레드와 옐

로우의 완충 역할을 하고 오른쪽 벽면은 페일 톤으로 왼

쪽과 톤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전체의 무겁고 강한

색의 보완으로 밝은 옐로우가 전체에 흩뿌려지듯 사용되

었다. 레드의 스트롱 톤이 주가 되지만 그림 오른쪽과 아

래에서 블루, 블루그린과 오렌지의 딥 톤이 안정적으로 

놓여있다. 부분적으로 브라이트 톤 옐로우, 라이트 톤 그

린, 베리 페일 혹은 라이트 그레이시 톤 퍼플블루가 빛의 

반사를 나타내고 있다. <블랙 카펫 위에 있는 정물>에서

는 레드와 다크 브라운의 대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밝은 

오렌지가 그 주위를 장식적으로 꾸미고 있다. 그 안의 소

품들은 약간의 톤의 변화를 준 그린과 블루가 차지하고 

있으며 밝은 오렌지 꽃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배경의 

밝은 핑크와 바이올렛이 아주 짙은 브라운과 대각선 위치

에서 대응하고 있다. 즉, 라이트 톤의 퍼플블루와 퍼플의 

배경색에서 스트롱 톤 레드가 다크 톤의 브라운과 라이트 

톤의 오렌지의 대조를 감싸고 있다. 딥 톤의 그린과 블루, 
덜 톤의 옐로우그린이 가운데 정물을 둘러싸고 화이트 점

선이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블루 누드>는 힘차고 복

잡한 색채 사용법으로 미루어 야수파의 후기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색채가 양감 있는 윤곽 및 몸통 위아래

의 과장된 그늘과 더불어 부조감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하

고 있다(Jacobus, 1983/1991). 인체의 밝은 오렌지 빛 베

이지와 그림자의 블루가 주조를 이루고 있고 배경의 숲을 

이루는 그린과 브라운 속에서 부분적인 악센트와 선적인 

묘사로 레드가 사용되었다. 특히 밝은 빛으로 반사되어 

보이는 인체의 부위는 화이트에 가까운 블루가 사용되었

다. 굵고 검은 윤곽선으로 인물의 율동감을 강조하고 있

다. 색채에 있어서 하늘의 블루와 들판의 그린으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블루, 그린, 오렌지 세 가지 색만으로 격렬

함과 풍부함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Lassaigne, 
1961/1980). 여인의 피부는 오렌지와 옐로우의 라이트 

그레이시 톤으로 밝은 반면 그림자와 그늘진 부분은 블

루, 그린, 오렌지의 다크 톤으로 어둡다. 중간단계에는 블

루, 레드의 딥 톤이 사용되었고, 안정적인 덜 톤으로 숲이 

묘사되었다. <알제리 여인(1909)>에서는 거의 부조화에 

이를 정도로 색채를 생생하게 쓰고 장식적이며 평평한 색

채 구역들을 각진 선의 강력한 지시에 종속시켰다

(Essers, 2000/2006). 레드를 배경으로 한 밝은 그레이 

빛의 블루 의상이 강한 채도대비를 이루면서 피부의 따뜻

한 색과 의상의 차가운 색의 대조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레드는 스트롱 톤에서 딥 톤으로 연속적으로 대각선 구도

에 자리 잡고 있다. 살빛의 오렌지는 라이트 톤과 스트

롱~덜 톤으로 그림에 산재된 듯 놓여있고 의상은 그레이

시 톤의 퍼플블루와 라이트 그레이시 톤의 블루로 직물의 

투명함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은 페일 톤과 다크 톤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도출된 컬러 칩과 구성적

으로 인접한 위치에서 보여준 색의 조화를 정리한 배색 

표는 <Table 2> <Table 6>과 같다.

3. 스페인풍의 색채와 인접색 분석

<탬버린을 든 스페인 여인>에서는 밝은 톤의 바이올렛

을 배경으로 볼레로 재킷의 블랙과 레드 스커트의 대조가 

두드러지면서가 그림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배경의 

그림자와 스커트는 딥 톤으로 그림 아래에서 전체에 무게

감을 더한다. 여인의 피부와 프린지 장식의 베이지, 어깨 

장식의 그린, 그리고 가슴의 핑크 자수는 보조색으로 꾸

며주고 있다. 짙은 의상과 대조를 이루어 피부색이 아주 

밝아 보이는 라이트 톤이다. <스페인 정물>에서는 전체

적으로 레드가 주조를 이루면서 브라이트, 스트롱, 딥 톤

의 점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장식적 무늬에서도 라

이트 톤의 핑크와 스트롱 톤의 오렌지 계열로 톤과 색상

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레드와 레드퍼플의 딥 톤, 블루

와 그린의 딥 톤 속에서 그림 중심에 놓인 페일 톤의 화

분은 강렬한 색들의 정화된 지점으로 느껴지게 한다. 또

한 테이블의 정물은 비비드 톤의 오렌지로 빛과 그늘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세비야 정물>에서는 전체적으로 

레드를 배경으로 그린, 블루, 옐로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강한 색의 그림에 베리 페일 톤의 무늬들이 전체

적으로 흩뿌려져 있다. 배경의 레드와 소파의 그린, 쿠션

의 그린과 레드 프린트, 소파의 네이비와 테이블의 브라

운, 테이블의 브라운과 네이비 프린트가 색의 대조로 어

우러져있다. 고명도의 페일 톤에 가까운 화분의 색이 중

심에서 모든 색의 강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있다. 레드, 옐
로우, 그린, 블루의 원색이 딥 톤과 스트롱 톤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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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색에서 벗어나 약간 무거운 색감으로 보이지만 베리 페

일 톤의 무늬로 짙음과 옅음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커
튼처럼 보이는 그림 왼쪽의 그린은 라이트 그레이시 톤과 

화분의 베리 페일 톤으로 스페인의 부드러운 빛을 나타내

고 있다. <마닐라 숄>에서는 벽면의 바이올렛과 바닥의 

레드를 배경으로 그린 숄이 그림 중심에서 부각되고 있

다. 머리카락과 신발 및 벽면의 세로줄에는 블랙과 아주 

짙은 브라운이 부가적으로 사용되었고 의상에서는 옐로

우가 장식적으로 꾸며주고 있다. 즉, 스트롱 톤의 레드와 

라이트 톤의 퍼플을 배경으로 라이트 그레이시 톤 숄이 

색상 및 톤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고 잎사귀의 그린은 덜 

톤으로 숄의 그린이 더 가볍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의
상의 그림자는 딥 톤의 퍼플로 배경색보다 짙지만 스커트

의 레드와 같은 톤이다. 레드는 바닥 배경의 스트롱 톤, 
드레스 밑단의 딥 톤, 꽃무늬의 스트롱 톤으로 점진적 변

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에서 도출된 컬러 칩과 구성적으

로 인접한 위치에서 보여준 색의 조화를 정리한 배색 표

는 <Table 3> <Table 6>과 같다.

4. 모로코풍의 색채와 인접색 분석

마티스가 모로코를 사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여기서는 색이 제 1의 공통 언어였으니까(Morgan, 
2005/2006). 블루에 대한 마티스의 집념은 모로코의 풍

경을 주제로 한 작품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탕지르 이

전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모로코 삼부작> 등에 나타

난 색의 우수성은 아주 새롭고 견줄 바도 없다. 이러한 

색은 더 이상 묘사적 목적이나 표현적 목적으로 쓰인 것

이 아니라 색은 그 자체로서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

(Gowing, 1986). 당시의 작품은 빛과 고요라는 새로운 

감각으로 채색되었다. <카스바의 입구>에는 색, 특히 블

루, 우아한 선, 공명하는 신비. 삶의 절묘한 신비에 대한 

찬양이다(Morgan, 2005/2006). 형태는 지나친 생략을 

피하여 표현되었으며, 옅은 핑크와 농도가 다양한 블루로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Lassaigne, 1961/1980). 그

림의 위는 핑크와 바이올렛의 라이트 톤으로 아래는 블루

와 레드의 스트롱 톤으로 전체적으로 톤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앙의 그린 벽면은 또 다른 그늘을 나타내면서 블

루와 바이올렛의 완충역할로 사용되었다. 인물이 그려진 

그림의 왼쪽은 브라이트 톤으로 밝은 반면 오른쪽은 스트

롱 톤으로 강렬함을 나타내어 빛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가고 있

다. <테라스에 앉아있는 조라>는 그림 전체적으로 블루

와 핑크의 대조를 통하여 공간감각과 고요를 표현했다. 
이는 그림 왼쪽 구석에서 페일 톤으로 시작하여 아래쪽 

사선 방향으로 라이트 톤, 다크 톤(딥톤)으로 점진적인 톤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베

리 페일 톤의 빛을 품은 효과는 테라스 바닥의 짙은 네이

비와 색상 및 톤의 대조를 나타낸다. 조라가 앉아있는 바

닥의 가까운 부분의 블루는 진하게, 멀리 보이는 부분은 

흐리게 칠해졌다. 이는 메아리처럼 조라의 의상에서 아래

는 밝게 위는 반사된 그림자로 이보다 약간 짙게 표현되

었고 무늬에서는 라이트 톤과 베리 페일 톤의 대조로도 

나타났다. 강조 및 장식적 효과의 신발과 어항은 스트롱 

톤 레드와 오렌지로 조라보다 앞에 그려졌다. <창문에서 

본 풍경>에서는 온통 강렬한 빛의 블루 속에서 창문과 하

늘은 밝고 청량하다. 그림 전체적으로 블루는 딥, 스트롱, 
라이트 톤으로 색채의 농담을 나타내고 있고 창틀 아래의 

다크 톤과 유리창의 페일 톤은 대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지붕은 모스크의 딥 톤 그린으로 매우 밝은 톤의 벽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스트롱 톤 오렌지의 화병과 꽃은 전

체 블루의 차가운 기운과 대조를 나타내면서 창밖을 통해 

위로 향했던 시선을 아래로도 돌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의 중심이 아래에 안정적으로 잡히게 도와주고 있다. 
네이비와 색상대조를 이루고 있는 옐로우 계열의 베이지

는 주위의 톤 변화로 원근감을 나타내며 블루에 강한 대

조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모

로코의 강한 빛을 담고 있으면서도 강렬한 색채의 느낌보

다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그린 옷

의 모로코인>즉 <서있는 리피앙>에서는 배경의 라이트 

톤 바이올렛과 덜 톤 그린의 색채대비에서 모자와 얼굴의 

라이트 톤 오렌지는 완충색으로서의 역할 및 좌우 균형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림 아래의 양쪽 손도 동일색으

로 안정감을 이루는 구도를 하고 있다. 그린 의상은 피부

의 핑크와 색상 및 톤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어깨의 

핑크는 베리 페일 톤으로 배경색의 페일 톤 보다 좀 더 

흐려진 톤을 나타내지만 착용하고 있는 의상은 배경색 보

다 반대로 좀 더 짙어진 톤을 이루고 있다. 모자와 얼굴

은 유사색의 라이트 톤으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늘

진 부분은 오른쪽 배경의 그린이 반사되어 화답하며 색상

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비비드 톤의 레드와 다크 톤의 

네이비는 장식적 효과로 옷의 디테일로 사용되었다. 그림

에서 도출된 컬러 칩과 구성적으로 인접한 위치에서 보여

준 색의 조화를 정리한 배색 표는 <Table 4>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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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5. 루마니아풍 색채와 인접색 분석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더 밝고 

낙천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순수하고 낭만적인 세계를 나

타낸다. <잠자는 여인이 있는 정물>에서는 테이블의 퍼

플과 아래 배경의 오렌지가 라이트 톤을 이루고 위의 배

경은 그린과 바이올렛이 라이트 그레이시 톤으로 구성되

어 투명한 느낌을 준다. 블라우스 무늬의 블루와 머리카

락의 레드는 딥 톤으로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고 배경보다 

짙은 그린의 나뭇잎은 그림 전체를 뒤덮으면서 페일 톤과 

라이트 톤을 부드러운 분위기로 평정하고 있다. 창틀에 

옐로우와 레드가 장식적인 선으로 강조되어 보인다. 약간

의 네이비 칼라가 블라우스의 무늬를 이루고 있다. <그린 

루마니아풍 블라우스>라는 제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그린은 낮은 채도로 그림 전체를 채우면서 배경의 퍼플 

및 레드 퍼플과 함께 라이트 톤으로 통일되어 하나처럼 

보인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레드는 그린을 중심으로 한 

유사색의 조화 속에서 화려하게 강조색으로 돋보이고 있

다. 그림 전체에 곡선과 직선으로 아주 짙은 브라운이 번

져있다. <루마니아 풍의 블라우스>에서는 레드, 아이보

리, 네이비의 세 가지 색이 눈에 띄지만, 오렌지 옐로우, 
브라운, 블랙을 포함하면서도 단순 명쾌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통일된 평면적 장식성을 지니고 있지만 레드의 

배경색으로 여인의 모습과 각각의 색채는 좀 더 부각되었

다. 즉 인물의 단순화와 강렬한 색채의 사용으로 대상을 

인상적으로 나타냈다. 무채색과 원색의 강한 대조 속에서 

얼굴, 좌우 소매의 무늬, 양 손에 사용된 오렌지 톤은 열

두시, 세시, 다섯시, 일곱시, 아홉시 방향에서 스트롱 톤

으로 돌림 노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레드와 네이비는 아

이보리 블라우스에서 장식적 화음처럼 점점이 무늬를 이

루고 있다. 오렌지와 레드 사이에서 브라운의 머리카락은 

덜 톤으로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꿈>에서는 그림 가운

데 옐로우를 중심으로 블라우스의 화이트 색이 휘감고 있

다. 얼굴의 핑크는 사선구도 위아래로 레드퍼플과 레드로 

번져나가고 있다. 그림 전체에 흩뿌려진 블랙의 점과 선

에 대응하여 그림 오른쪽 구석에서 스커트의 색으로 평면

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옐로우, 레드의 스트

롱 톤과 핑크 레드퍼플의 라이트 톤, 무채색에 가까운 베

리 페일 톤과 블랙으로 밝고 평화롭다. 그림에서 도출된 

컬러 칩과 구성적으로 인접한 위치에서 보여준 색의 조화

를 정리한 배색 표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지

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지역에 따른 대표 컬러 칩, 인접

색의 조화, 특징을 도출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마티스의 이국취미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를 일본, 알제리, 스페인, 모로코, 루마니아 

풍으로 분석하여 컬러 칩 도출과 인접된 색을 고찰하여 

제시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풍의 영향이 직접 언급된 작품에 나타난 색채를 

살펴보면 비비드 및 스트롱 톤의 레드, 옐로우, 블루와 라

이트 톤의 핑크, 퍼플, 그린이 딥 톤의 그린, 퍼플, 블루 

및 블랙과 대조로 강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고명도와 저

채도의 인접색이 비비드, 스트롱, 라이트 톤에서 주로 나

타나는 과격하고 야성적인 배합을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유사 톤은 색상으로, 유사 색은 톤으로 서로의 특징을 강

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에서 그린과 오

렌지가 특히 주목을 끌며 블랙의 사용이 주목할 만하다. 
붓 터치로 보여주는 색의 농담과 고채도의 다양한 색들로 

화려하고 대담하다.
알제리풍을 소재로 한 색채를 살펴보면 스트롱 톤을 

위주로 딥 톤의 강한 레드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오렌지는 

고명도 및 저명도로 채도가 낮게, 블루는 블루 그린과 퍼

플 블루로 딥 톤, 다크 톤 위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부분적으로 브라이트 톤 옐로우, 라이트 톤 그린으로 야

수주의적 경향의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접색

에 나타난 경향은 레드 계열과 블루 및 그린 계열의 색상 

대조와 라이트와 다크 톤, 페일과 딥 톤으로 톤의 대비가 

두드러지고, 때로는 고명도와 저채도 색상의 배합은 비비

드, 스트롱, 라이트 톤에서 많이 나타나고, 유사 톤의 사

용도 많다. 전반적인 특징에서 주목해야 될 색상은 오렌

지와 레드이며, 빛의 색, 선의 색, 장식적인 색은 전반적

으로 무거운 색채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또

한 다양한 톤의 종류가 사용되어 색채감이 덜 부각되어 

보이지만 톤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스페인풍을 소재로 한 색채는 스트롱과 딥 톤 위주의 

레드가 지배적인 가운데 퍼플, 네이비, 그린이 나타나고 

스트롱과 라이트 톤 오렌지가 폭넓게 사용되었다. 원색을 

부드럽게 정화시켜주는 듯한 화이트에 가까운 색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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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묘사하는 선으로 블랙이 사용되었다. 인접색에 나타난 

경향은 레드를 중심으로 한 색상대비가 주를 이루고, 스

트롱 톤과 베리 페일 톤에 나타난 톤과 색상의 대조, 동

일계열 색상의 톤 대조, 저채도에서 스트롱 톤과 라이트 

톤의 배합, 블랙 또는 그레이 톤과 대조를 이루는 라이트 

톤 및 스트롱 톤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레

드와 오렌지 계열이 주목을 끌면서 강렬한 느낌을 주지만 

저채도의 어두운 색이나 유사 페일 톤의 인접색 사용 그

리고 톤 및 색명 규정이 애매한 색채로 강하지만 부드러

우면서도 약간 탁하게 나타났다.
모로코풍을 소재로 한 색채는 블루를 강력한 주조색으

로 페일, 라이트, 스트롱, 딥 톤의 전개와 퍼플 및 그린 

기미의 색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오렌지를 중심으로 

레드, 핑크와 같은 색이 주 보색으로 사용되었다. 그늘진 

부분은 그린이나 옐로우와 같은 색으로 구분되었다. 인접

색에 나타난 경향으로는 블루 그러데이션을 중심으로 오

렌지가 대비 및 강조색으로 사용되었고, 퍼플은 주된 인

접색으로 블루, 그린, 레드에 모두 사용되었다. 페일 톤의 

색은 선명한 색채와의 대조로 빛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

적인 특징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색은 블루로 비밀스럽고 

모스크의 초록빛이 배어나오며, 강한 빛을 담아 분명하지

만 강렬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표현되었다. 이 

블루는 옐로우를 약화시켜 대조색이 되지 못하며 채도에 

의한 농담으로 원근감이 나타났다.
루마니아풍을 소재로 한 색채를 살펴보면 선명한 색채

로 평면적인 색들이 뚜렷이 나타내는 작품에서는 화이트

와 레드를 중심으로 네이비 또는 블랙이 주조색이고 옐로

우 또는 오렌지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반면 라이트 톤이 

지배적인 작품에서는 

그린을 강력한 주조색으로 부각시키면서 퍼플과 오렌

지와 같은 2차색이 사용되었다.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레

드와 옐로우가 보조색이나 강조색으로 사용되었고 다크 

브라운, 블랙, 네이비가 선적인 묘사로 사용되었다. 인접

색은 레드, 블루, 옐로우 중심의 색상배합과 무채색과 원

색의 조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베리 페일 및 페일 

톤과 비비드 톤과의 대조, 유사색상에 나타난 고명도와 

저채도의 대비, 라이트 톤 중심으로 동일 톤 및 유사 톤

의 색상 배합, 그리고 인접색상 및 유사 톤의 배색이 나

타났다. 전반적인 특징은 레드, 옐로우, 블루의 주요색과 

그린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라이트 톤의 색이 사용되었

다. 이와 같은 레드, 옐로우, 블루의 원색과 무채색으로 

밝고 깨끗하게, 라이트 톤의 다양한 색채로는 평화롭고 

낭만적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 마티스의 이국취미는 여행을 통한 자

신의 경험과 감성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문화 요소가 정신

적으로 융화되어 예술 창작의 자양분으로 흡수되는 작업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작품에서는 이국세계로 건설한 색

채와 독특한 인접색의 조화를 창조해냈다. 선정된 작품은 

작가 연대기를 시기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역

풍 소재에 따라 나타난 색채는 실험적, 과도기적 성격으

로 표현된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로 주조색과 보조색에

서 차이를 나타냈고 이들의 인접색은 기존의 배색과도 차

이가 있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인접색에서 일본풍을 

제외하고는 그림자 및 그늘을 나타내는 색채는 다른 보조

색에 비해 인접색으로서의 중요성을 갖지 못해 배색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마티스의 색채는 기존 배색

이론에서 근거하지 않는 그의 태도와 이국의 자연환경과 

문화 차용 측면에서 색채가 도출됨으로써 기존 디자인에 

나타났던 배색과는 차별되는 창의적인 배색으로 예술적 

감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국취

미의 색채는 다문화 및 글로벌 디자인 소스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해 본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물이 아니라 

정확한 색채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어려웠고, 후속연구에

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와 관련시켜 색채의 특징을 

고찰하거나 지역을 한정시킨 깊이 있는 연구, 또는 여인, 
의상, 정물 등 특정 소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가능하

다.

키워드:  마티스, 색채, 이국취미, 오리엔탈리즘,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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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man in

  Japanese Robe beside

  the Water

     [Figure 2] Woman with  

  a Hat

     [Figure 3] The Green 

  Stripe or Portrait of
  Madame Matisse

[Figure 4] Oriental Rugs 
    

[Figure 5] Dishes and 
  Fruit on a Red and  

   Black Carpet

     
[Figure 6] Blue Nude: Memory 
  of Biskra

[Figure 7] Algerian 

  Woman
   

[Figure 8] Spanish Still Life

   

[Figure 9] Seville Stil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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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panish Woman 

  with a Tambourine 

    [Figure 11] Manila 

  Shawl 

    [Figure 12] The Casbah 

  Gate 

[Figure 13] Zorah on a Terrace     
[Figure 14] View from the 
  window 

    
[Figure 15] Standing 
  Moroccan in Green 

[Figure 16] Still Life with 

  Sleeping Woman

  [Figure 17] The 

  Romanian Green

  Bluse 

  [Figure 18] The 
  Romanian Blouse

  [Figure 19] 
  The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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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ort color name tone R G B

Wo
man 
in

Japa
nese 
Rob

e 
besi
de
the 
Wat
er

ma
in
co
lor

orange Lgr 221 204 161

green Dp 50 76 67

orange S 219 95 59

a s 
s o 
r t

co
lor

orange B 230 118 46

green Lgr 138 165 114

red S 180 51 56

red P 230 118 46

blue Dp 41 48 102

yellow S 234 203 61

red 
purple Dp 153 72 105

green Dk 36 44 46

Wo
man 
with 

a 
Hat

ma
in
co
lor

green L 114 175 116

pink L 209 121 182

purple L 131 100 168

orange V 228 71 4

a s 
s o 
r t

co
lor

orange B 247 105 29

red P 239 189 182

red 
purple Vp 241 221 233

purple Vp 213 193 228

yellow V 250 226 58

green Dp 74 93 73

blue Dp 39 42 87

purple Dp 60 48 86

black BK 17 23 19

red V 179 27 13

The 
Gre
en 

Stri
pe 
or 

Port
rait 
of
Ma
dam

e 
Mat
isse

ma
in
co
lor

red 
purple S 201 122 167

blue S 19 166 148

orange S 235 114 57

a s 
s o 
r t

co
lor

purple 
blue Dk 23 37 74

purple 
blue S 3 67 165

orange P 253 206 126

beige L 235 197 178

green L 136 173 78

red L 207 101 88

green LGr 17 201 178

<Table 1> Color chip chart of Japan

  

title sort color name tone R G B

O
ri
en
ta
l 
R
u
gs  

ma
in
co
lor

red S 171 29 25

blue Dp 57 104 110

blue 
green Dp 61 112 95

yellow B 249 229 98

a s 
s o 
r t

co
lor 

brown Dp 150 100 37

blue 
purple Vp 210 218 220

green L 117 129 47

green Dp 38 50 26

black BK 25 24 29

Dis
hs 

and 
Frui
t on 

a 
Red 
and 
Bla
ck 
Car
pet

ma
in
co
lor 

red S 178 44 41

brown Dk 34 34 32

orange L 231 163 102

a s 
s o 
r t

co
lor

Purple L 160 124 160

blue 
purple L 116 126 162

yellow 
green

Dl 89 129 76

green Dp 31 92 58

blue Dp 16 65 105

yellow B 253 218 76

white W 250 241 234

Blu
e

Nud
e: 

Me
mor

y
of
Bi
sk
ra 

ma
in
co
lor

orange LGr 227 201 178

yellow Dl 118 119 61

blue Dp 45 68 112

a s 
s o 
r t

co
lor

blue Vp 186 200 227

blue Dk 26 29 62

red Dp 103 27 39

green Dk 41 60 64

yellow LGr 191 178 100

orange Dl 143 99 57

orange Dk 52 39 46

A
lg
er
ia
n 
W
o
m
an 

ma
in
co
lor

red S~Dp 151 16 23

orange L 215 168 124

purple 
blue Gr 119 174 168

blue LGr 212 237 208

a s 
s o 
r t

co
lor 

brown Dk 32 15 21

orange S~Dl 171 111 39

red Dp 66 25 33

purple 
blue LGr 185 200 203

<Table 2> Color chip chart of Al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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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ort color name tone R G B

Sp
ani
sh 
Sti
ll 

Lif
e 
 

ma
in
co
lor

red 
purple V 171 12 68

blue 
purple

Dp~
Dk 52 51 82

red 
purple Dp 90 39 54

a s 
s o 
r t

co
lor

orange S 215 132 78

orange L 231 174 95

red L 242 177 157

green Dp 29 52 44

red Dp 110 13 24

orange V 252 173 11

red Vp 235 215 191

Sevi
lle 

Still 
Life

ma
in
co
lor

red S 207 86 78

green Dp 44 81 64

orange S 201 130 40

blue Dp 45 55 80

green LGr 141 166 144

a s 
s o 
r t

orange Vp 229 221 200

red Dp 130 51 35

Spa
nish 
Wo
man 
with 

a 
Ta

mbo
urin

e

ma
in
co
lor

purple L 135 160 216

black Bk 12 11 18

red Dp 124 23 27

a s 
s o 
r t

co
lor

orange S 243 175 78

yellow L 237 211 118

blue G 97 152 133

red L 192 122 122

red S 210 65 34

purple Dp 66 61 91

Ma
nila 
Sha
wl

ma
in
co
lor

purple L 83 87 186

green LGr 182 203 162

red S 182 63 55

a s 
s o 
r t

co
lor

red Dp 137 53 16

black Bk 19 10 13

yellow 
green Dl 76 108 25

purple Dp 50 54 115

yellow S 211 160 19

orange L 227 176 95

red Dk 40 35 16

<Table 3> Color chip chart of Spain  

title sort color name tone R G B

T
h
e
C
as
b
a
h
G
at
e

ma
in
co
lor

purple L 93 103 138

blue Dp 22 55 98

orange LGr 205 178 169

a s
s o
r t

co
lor

red S 176 71 75

green LGr 140 169 147

yellow Dl 153 106 24

blue

green
Dp 26 72 85

black BK 10 25 22

Z
or
a
h
o
n
a
T
er
ra
ce

ma
in
co
lor

orange P 253 219 184

purple L 134 146 188

blue L 97 149 160

red S 159 43 56

a s
s o
r t

co
lor

white Vp 237 241 240

purple
Dk(
Dp) 67 49 71

purple L 75 92 138

green LGr 103 134 116

orange L 197 127 76

V
ie
w
fr
o
m
th
e
w
in
d
o
w

ma
in
co
lor

blue L 115 158 226

blue S 53 100 188

blue Dp 30 48 112

a s
s o
r t

co
lor

green Dp 35 90 85

orange S 193 93 31

yellow P 242 214 107

white Vp 236 236 236

blue P 179 203 237

red S 151 52 33

black Bk 14 16 13

S
ta
n
di
n
g
M
or
o
cc
a
n
in
G
re
e
n

ma
in
co
lor

purple L 130 116 178

green Dl 60 112 123

orange L 205 127 63

a s
s o
r t

co
lor

red L 204 95 92

green P 179 199 200

red P 226 202 198

red V 169 5 65

blue Dp 29 30 84

<Table 4> Color chip chart of Moro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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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ort color name tone R G B

S
til
l
Li
fe
w
it
h
Sl
ee
pi
n
g
W
o
m
a
n

ma
in
co
lor

purple LGr 190 185 191

green LGr 127 170 161

purple L 146 105 149

orange L 173 113 59

a s
s o
r t

co
lor

green G 67 108 104

orange P 225 205 170

yellow V 245 204 64

red S 156 47 40

red L 207 164 157

red Dp 72 37 44

blue

purple
Dp 19 41 62

Th
e
Ro
ma
nia
n
Gre
en
Bl
u
se 

ma
in
co
lor

blue
green

L 118 138 147

red
purple

L 178 156 168

black Bk 45 25 36

a s
s o
r t

co
lor

red L 229 176 158

purple L 111 104 135

red V 183 47 61

yellow V 255 195 83

yellow
green L~Dl 155 155 117

Th
e
Ro
ma
nia
n
Blo
use

ma
in
co
lor

red S 153 22 28

orange Vp 240 237 218

purple
blue

S 47 43 104

a s
s o
r t
co
lor

orange S 193 73 36

brown Dl 92 68 42

yellow V 243 206 30

black Bk 17 7 10

Th
e
Dre
am

ma
in
co
lor

purple Vp 231 236 239

yellow S 236 187 46

black Bk 16 18 17

red S 182 18 17

as
so
rt

red L 228 161 168

red
purple L 190 92 153

<Table 5> Color chip chart of Ru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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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Color chip Coordination of adjacent color Character

Ja

pan

  

  

 

  

  

 

Main

color vivid and strong tone in

red, yellow, and blue, light

tone in pink, purple, and

green and deep tone in

green, purple, blue and

black. His color scheme is

very bold and splendid.

assort

color

Algeri

a

  

  

 

  

  

 

Main

color

red is very popular, but an

attention should be paid in

his development of orange

and blue tones. In general,

the usage of various tones

brings colors into less

relief and make the

contrast of tones more

conspicuous.

assort

color

Sp

ain

  

  

 

  

 

Main

color

based on red and orange,

attracts attentions with

strong impressions, but

sometimes, dark or

adjacent pale tones

creates strong, mild and

murky atmosphere.

assort

color

Moroc

co

  

  

  

  

Main

color

based on the development

of blue tones which have

strong attraction implies

the lightness but

represents silent and calm.

assort

color

Ruma

nia

  

  

 

  

Main

color

represented in primary

colors of red, yellow and

blue and achromatic colors

is bright and clear. In

addition, its light tone in

various colors represents

peace and romance.

assort

color

<Table 6>The analysis of adjacent color and character according to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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